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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이란 학습자가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은 나에게 이러한 스캐폴딩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나는 김은정 교수
님의 ‘자신있게 말하기’ 수업을 수강했고, 이 수업에서 설명스피치 발표 전에 두 번의 일대일 
코칭을 받았다.

일대일 코칭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첫째, 나의 설명스피치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선택한 주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다. 나는 4년동
안 휴학을 한 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프닝과 클로징이 
서로 연결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내용이 ‘설득스피치’에 가까우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나는 큰 충
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항상 다른 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스피치를 수정하고, 교수님의 조언을 최대한 반
영하여 설명스피치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로써, 일대일 코칭을 통해 설명스피치에 대
한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둘째, ‘순서화’의 활용을 배운 것이다. 처음에 내가 준비한 스피치는 스토리텔링에 가까워 청
중의 관심을 놓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여 순서화
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피드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
다. 왜냐하면, 내용의 순서화는 청중의 관심을 끄는 “신호”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새로운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내용의 순서화를 적용해서 
스피치를 수정해보았고, 발표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이로
써, 청중이 제 발표 내용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설명스피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활용을 배운 것이다. 첫 번째 일대일 코칭이후, 수정한 설명스피치 주
제는 ‘이민가는 방법 3가지’였다. 스피치의 방향성과 내용의 순서화가 보완된 점은 좋았지만, 
처음 도입부 부분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를 정하여 임팩트있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
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따라서 ‘33개국을 여행한 조주현’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스피치를 완성했다. 이러한 피드백은 내 스피치에 ‘금상첨화’와 같은 역할
을 해주었다. 왜냐하면, 발표 이후, 청중들에게 “초반에 ‘33개국을 여행한 조주현’이라는 키워
드가 모두를 집중시켰다.” 등의 좋은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모든 스피치 발표
에서 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이다.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 이후, 나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다음 주에 곧 어학연수를 갈 예정인데, 
이번 글말 코칭에서 배운 스피치 기법을 활용하여 영어로도 설명, 설득스피치 둘 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활약하는 것이다. 이로써, 세계
에서도 탁월한 스피치를 구사하는 국민*인이 되고 싶다.(1,499자)


